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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25회 영화과 졸업영화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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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원 영화과 제25회 졸업영화제 트레일러: https://youtu.be/lOWFqDhVQz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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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19회 방송영상과 졸업상영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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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에게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영상원 제25회 영화과 졸업영화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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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제목 감독 상영시간 심사위원 코멘트

1 가장 보통의 하루 김주연 18'45
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SF적 설정과 두 여성 장애인의 퀴
어드라마의 결합으로 소수자들의 가장 특별한 하루가 펼
쳐진다. 미완 상태인 CG를 비롯한 후반작업의 완성도를
높일 필요.

2 8월의 크리스마스 이경민 24'51
부녀간의 그리움과 애틋한 정을 아름다운 판타지로 그려
낸 수작. 감정과 무드를 끌어내는 설득력 있는 연출력과
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조화로운, 대중영화의 가능성.

3 이씨 가문의 형제들 서정미 24'59
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가족과 전통이라는 이
름의 굴레, 장손, 유산, 제사 등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에
대한 통렬한 풍자와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통과
연대의 가능성,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적이다

4 구경 한창록 16'53 이야기의 본질을 묻는 집요한 의도와 영화적 표현의 한
계를 넘어서려는 실험적 노력이 두드러지는 영화.

5 X의 저주 김희수 18'44

한때는 특별했지만 언제부턴가 애증과 저주만 남은 관계
에 대한 상큼 발랄한 고찰. 배우들의 자연스러우면서 경
쾌한 연기,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다루는 감독의 너무
무겁지도,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균형감과 탁월한
코미디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

6 작두 정재용 30'00 기묘한 광기와 유머가 교차하는 독창적인 이야기. 연기도
엄청나지만 무엇보다 미친 연출력으로 기억할 만한 작품.

7 쥐아내전 김윤선 19'02
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참신하고 장르적 표현
력이 효과적이다. 코미디 요소 또한 적절하게 활용해 내
러티브의 굴곡을 생성했다.

8 매달리기 박지인 26'43
한 소녀의 자립이라는 주제를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담
아내는 영화. 주인공의 내면뿐 아니라 엄마, 그리고 친구
와의 관계를 밀도 있게 보여주며 캐릭터 또한 선명하게
보여진다.

9 악몽 한승원 19'06
아이에게 새겨진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고찰하는 창의
적 방식. 액션 판타지로 재현된 8살 아이의 악몽의 세계
가 흥미로운 영화적 체험을 안긴다.

10 겨울나기 장준영 54'47

아무리 혹독한 계절이라도 겨울의 끝에는 새로운 봄이
온다.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엄마와 딸, 각자의
사정을 지닌 자매의 조금은 멀고도 가까운 관계, 그리고
갑갑한 시간을 거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이야
기가 밀도있게 펼쳐진다. 다만, 장편과 단편에 걸친 조금
은 애매한 상영시간에 대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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